[image: image1.png]A k"i

‘ = A4 }] }_i]
WA R j V424 473




	주       제;
	“ 작은 사랑”
	“그리스도 왕 대축일” 
	2008년11월23일

	복음 묵상; 
	[마태 25,31-46
	[에제 34,11-12,15-17]
	[1코린 15,20-26,28]

	오늘은 전례력으로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이 날은 교황 비오 11세가 제정한 축일로, 그리스도께서 만백성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민족들 사이에는 평화를 이룩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십자가의 제사로 인류를 구원하신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통치하고 계시고, 특히 세상 마지막 날에 인류를 심판하실 권한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이루어질 공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왕이 가난한 이의 복장을 하고 암행을 다녀와서, 그 때의 체험들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왕인지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평소처럼 그분을 대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의 판결을 보면, 의인들로 분류된 사람들의 판결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살펴 준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상을 받고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악인으로 분류되어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는 벌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판결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내려진 판결의 이유는 나쁜 죄를 지었거나 약한 이들을 괴롭혔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언제 굶주리고 헐벗으셨냐’며 항변합니다.  (의정부 문화 미디어국 강론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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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결심이 필요하고, 
그 다음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용서를
진심으로 실천하고 싶지만
감정적 어려움 때문에 실행하기 어렵다면
먼저 용서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 
용서하겠다는 결심을 내리는 그 순간부터
용서는 시작된다.
- 상처와 용서 중에서 -  
이 해가 다 하기전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이를 기억하고

용서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용서 할 수 있는 힘을 청해야겠습니다.








